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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search trends and major field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by analyzing

the topics of papers contained in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from the first issue to 2018.

Methods
To classify the research themes of the paper, theory, Characteristics in Sasang Constitution(SC), Diagnosis in SC, Treatment

in SC, etc.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were created. Two researchers reviewed the title, abstract, and text of the paper 

and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the category classification. In case of disagreement, the category was determined through

discussion with one of the remaining researchers.

Results & Conclusions
A total of 1,169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from the first issue to 2018.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has increased steadily since the first issue of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in 

2008, the largest number of papers were published, but since then, the number of papers has gradually decreased. When

classifying the categories of published papers according to research themes,  the Theory field occupied a large portion 

in the early stages, but since then, the proportion has decreased steadily, and the number of publications has plummeted

since 2012. On the other hand, in Treatment in SC field, its proportion has soared to account for about half of the papers

since 2001. In Characteristics in SC and Diagnosis in SC fields, since the early 1990s, the number of publications has 

been consistently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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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사상체질의학회지는 사상체질의학 전문학술지로

서, 1989년 사상체질의학회에 의해 창간된 이래 2019

년 제 31권 제4호까지 통권 85권호가 발간되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창간호부터 1994년 6권까지는 

연 1회 발행되었고, 1995년 7권부터 2000년 12권까지

는 연 2회 발행되었으며, 2001년 13권부터 2009년 21

권까지는 연 3회 발행되었다. 이후 2010년 22권부터 

현재까지는 연 4회 발행되고 있다1.

그 동안 사상체질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

석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단기간의 논문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내용 역시 통계기법 분석이

나 증례연구 논문의 동향분석과 보고의 질 평가 등 

특정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2-6.

본 연구에서는 창간호부터 2018년까지 사상체질

의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주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그 동안의 사상체질의학의 연구동향 및 주요 분야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사상체질의학 분야의 연구발전에 

실마리를 주고자 한다.

Ⅱ. 硏究方法

1. 연구대상

사상체질의학회지 창간호(1989년)부터 2018년 12

월호인 30권 4호까지 게재된 총 1,169편의 논문을 대

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게재논문들의 연구동향은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연구주제의 범주구분

연구자 1인(H Kim)의 초안구성 후 연구자 3인(H 

Kim, SH Kim, S Lee)의 논의에 의해 논문의 연구주제 

구분을 위해 이론, 체질특성, 체질진단, 체질치료, 기

타의 범주구분을 생성하고 기타를 제외한 각 범주에

는 다시 하위범주를 생성하였다.

(1) 연구주제별

① 이론 - 문헌 및 기초, 생리, 병리, 질환, 의사학, 

비교, 기타

② 체질특성 - 외형, 성격, 소증병증, 질환, 유전자, 

한열, 생리물질, 맥, 기타

③ 체질진단 - 체형, 안면, 음성, 설문, 설진, 유전자, 

복합, 기타

④ 체질치료 - 약물, 침구, 건강행위, 상담, 질환, 

기타

⑤ 기타

또한 연구방법에 따른 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범주구분 역시 생성하였다.

(2) 연구방법별

① 문헌, ② 비임상, ③ 임상, ④ 종설, ⑤ 기타

2) 논문의 검토와 범주에 따른 분류

연구자 2인(H Kim, SH Kim)이 논문의 제목과 초록

을 검토하여 생성된 범주구분에 따라 1차 분류하였다. 

초록만으로 범주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논문본

문을 함께 검토하였다. 2인의 분류내용이 일치할 경우 

해당 범주로 최종 분류하였으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에는 나머지 연구자 1인(S Lee)과의 논의를 통해 해당 

범주를 결정하였다. 이후 각 연도에 따라 범주별 추세

를 요약하였다.

Ⅲ. 結果

1.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

1989년부터 2018년 12월호까지 게재된 총 1,169편

의 논문을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각 범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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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았다.

① 이론 222편 (e.g. “소증의 개념에 대한 고찰”7)

② 체질특성 190편 (e.g. “사상체질에 따른 수부 족

부 복부의 냉증”8)

③ 체질진단 155편 (e.g. “사상체질 전문가의 체질

진단 일치도 및 타당도 평가”9)

④ 체질치료 522편 (e.g. “전향적 체질치료 임상증

례 수집현황에 대한 보고”10)

⑤ 기타 80편 (e.g. “문헌고찰을 통해 알아본 2020년 

체질 의료 서비스 시장 규모”11)

연도에 따른 각 범주별 추세는 Fig. 1과 같다. 

1) 이론의 하위 범주에 따른 분류

이론 범주에 해당하는 222편의 논문을 다시 하위 

범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았다. 

① 문헌 및 기초 95편 (e.g.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腹證 에 대한 문헌적 고찰 : 소음인편”12)

② 생리 18편 (e.g. “사상의학 장부이론의 특징에 

대한 고찰”13)

③ 병리 60편 (e.g. “태음인 조열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14)

④ 질환 3편 (e.g. “사상의학에서의 수면장애에 관

한 문헌적 고찰”15)

⑤ 의사학 5편 (e.g. “동의사상신편의 저자인 원지

상에 대한 연구”16)

⑥ 비교 10편 (e.g. “사상의학과 증치의학의 비교연

구”17)

⑦ 기타 31편 (e.g. “The outline and prospect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18)

연도에 따른 각 하위 범주별 추세는 Fig. 2와 같다. 

*SC: Sasang Constitution

Fig. 1. The number of research themes in each year

Fig. 2. The number of sub-themes [theory] in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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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질특성의 하위 범주에 따른 분류

체질특성에 해당하는 190편의 논문을 다시 하위 

범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았다. 

① 외형 9편 (e.g. “사상체질에 따른 늑골각의 형태

학적 연구”19)

② 성격 12편 (e.g. “사상체질별 긍정적, 부정적 성격

특성과 삶의 질의 연관성 연구”20)

③ 소증병증 37편 (e.g. “사상체질에 따른 베트남인

의 소증 및 병증 특성 연구”21)

④ 질환 47편 (e.g.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의 사

상체질 특성”22)

⑤ 유전자 14편 (e.g. “사상체질별 Short Tandem 

Repeat 대립유전자 빈도”23) 

⑥ 한열 2편 (e.g. “사상체질에 따른 한열변증의 차

이에 관한 연구”24)

⑦ 생리물질 8편 (e.g. “사상체질별 혈중 지질, 소화

효소 및 갑상선 호르몬의 비교연구”25)

⑧ 맥 2편 (e.g. “어레이 압저항 센서를 활용한 체질

맥 임상연구”26)

⑨ 기타 58편 (e.g. “색각에 대한 사상체질별 반응 차이 

연구-드레스(“The dress”) 색깔을 중심으로–”27)

연도에 따른 각 하위 범주별 추세는 Fig. 3과 같다.

3) 체질진단의 하위 범주에 따른 분류

체질진단에 해당하는 155편의 논문을 다시 하위 

범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았다. 

① 체형 9편 (e.g. “3차원 자동체형계측기 정밀도 

검사”28)

② 안면 32편 (e.g. “안면형상을 활용한 사상체질 

진단 연구에 관한 체계적 고찰”29)

③ 음성 22편 (e.g. “전문조작원 유무에 따른 사상체

질 음성진단의 신뢰성 분석”30)

④ 설문 58편 (e.g. “전문가용 사상체질진단지의 신

뢰도와 타당도 검사”31)

⑤ 설진 2편 (e.g. “특발성 피로의 사상체질 및 기혈

변증 설진 분석”32)

⑥ 유전자 3편 (e.g. “유전자 칩 및 다변량 분석방법

을 이용한 사상체질 유전자 선별에 관한 연구”33)

⑦ 복합 9편 (e.g. “통합 체질진단 시스템 개발 및 

반복성 평가”34)

⑧ 기타 20편 (e.g. “사상체질 전문가의 진단 우선순

위 일치도 검증”35)

연도에 따른 각 하위 범주별 추세는 Fig. 4과 같다. 

Fig. 3. The number of sub-themes [characteristics in SC] in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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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질치료의 하위 범주에 따른 분류

체질치료에 해당하는 522편의 논문을 다시 하위 

범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았다.

① 약물 231편 (e.g. “청심연자탕의 연구동향”36)

② 침구 6편 (e.g. “사상인 침혈 선택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십이정경을 중심으로)”37)

③ 건강행위 16편 (e.g. “사상체질에 따라 마음챙김 

명상이 분노에 미친 영향 연구”38)

④ 상담 4편 (e.g. “정신양생을 위한 四象體質별 

심리상담방법에 대한 고찰”39)

⑤ 질환 235편 (e.g. “갱년기장애의 사상의학적 치

험 4례”40)

⑥ 기타 30편 (e.g. “태음인 소화를 도와주는 식품에 

대한 연구”41)

연도에 따른 각 하위 범주별 추세는 Fig. 5와 같다. 

2.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1989년부터 2018년 12월호까지 게재된 총 1,169편

의 논문을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각 범주별 

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았다.

① 문헌 281편 (e.g.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에 근거한 氣液代謝와 太陰人 病理病證 考

察”42)

Fig. 5. The number of sub-themes [treatment in SC] in each year

Fig. 4. The number of sub-themes [diagnosis in SC] in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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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임상 129편 (e.g.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생쥐모델에서 저령차전자탕의 항비만 효과”43)

③ 임상 603편 (e.g.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육군

자탕 엑스과립의 사상체질별 치료효과: 위약 대

조, 이중 맹검, 무작위 시험”44)

④ 종설 89편 (e.g. “체질진단설문지 정확률 연구의 

연구방법론 고찰”45)

⑤ 기타 67편 (e.g. “한의임상정보은행 활용도 제고

를 위한 교육용 데이터 개발”46)

연도에 따른 각 범주별 추세는 Fig. 6과 같다. 

Ⅳ. 考察 및 結論

사상체질의학회지에 연간 게재 논문 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연 1회 발행된 1989년부터 1994년까

지는 매 해 15-20편 가량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연 

2회 발행된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논문 수가 증가

하여 매 해 40편 내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연 3회 

발행된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논문 수가 더욱 증

가하여 매 해 평균 50여 편 내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

며 특히 2008년은 가장 많은 7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

다. 그 후 연 4회 발행이 시작된 2010년에는 5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이후로는 점차 논문 수가 감소

하여 2018년에는 29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1. 연구주제 분류 요약

1989년부터 2018년 12월호까지 게재된 총 1,169편

의 논문을 연구주제로 분류하였을 때, 체질치료 분야

에 해당하는 논문이 522편이었고 이후 이론 분야 222

편, 체질특성 분야 190편, 체질진단 분야 155편, 그 

외 기타 분야 80편의 순이었다. 체질치료 분야의 논문 

522편 중 증례보고 논문이 253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체질치료 분야 논문의 수가 가장 많았다.

연도에 따른 추세에서, 이론 분야의 경우 1995- 

1997년 경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는 등 한 해 논문

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그 비중

이 감소하였고 2012년 이후로는 게재 수가 급감하였

다. 체질특성 분야와 체질진단 분야의 경우 1990년 

초반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게재 수가 증가하여 한 해 

논문에서 각각 평균 16%, 1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

여 왔다. 체질치료 분야의 경우 초기부터 논문 게재 

수가 일정 이상 유지되어 왔으며 2001년 이후로는 한 

해 논문에서 평균 5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급증하였다.

1) 이론 분야 분류 요약

이론 분야 222편의 논문을 다시 하위 범주로 분류

하였을 때, 문헌 및 기초 95편, 병리 60편, 생리 18편, 

비교 10편, 의사학 5편, 질환 3편의 순이었다.

Fig. 6. The number of research methods in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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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분야 논문이 급감한 2012년 이후를 제외한 

연도에 따른 추세에서, 문헌 및 기초 분야의 경우 시기

마다 변동은 있지만 이론 분야에서 꾸준히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생리 분야의 경우 1993년에 논문 

게재가 시작되어 2000년대 초기까지는 한 해 이론 분

야 논문에서 평균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로는 논문 게재가 거의 없다. 병리 분야의 경우 

역시 1993년에 논문 게재가 시작되어 한 해 이론 분야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질환 

분야의 경우 간헐적으로 한 편씩의 논문이 게재되어 

연속성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의사학 분야 역시 유사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비교 분야의 경우 주로 

1994-1997년에 게재되어 있는 시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체질특성 분야 분류 요약

체질특성 분야 190편의 논문을 다시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을 때, 질환 47편, 소증병증 37편, 유전자 14

편, 성격 12편, 외형 9편, 생리물질 8편, 한열과 맥 각 

2편의 순이었다. 또한 이상의 범주 이외의 기타 분야

가 58편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체질특성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논문 게재 2편 이하의 분야를 제외한 연도에 따른 

추세에서, 외형 분야는 초기에 간헐적으로 게재되다

가 2006-2009년에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한 편씩 

게재되었으나 이후로는 논문 게재가 없다. 성격 분야

는 1998년에 게재가 시작되었으나 과반 이상의 논문 

게재는 2011년 이후에 이루어졌고 최근 3년간은 논문 

게재가 없다. 소증병증 분야의 경우 논문 게재는 1992

년에 시작되었으나 다수의 논문은 2002년 이후에 꾸

준히 게재되고 있다. 질환 분야의 경우 다수의 논문은 

2004년 이후에 게재되었으며 특히 2013년 이후로는 

체질특성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유

전자 분야 논문의 게재는 1998-2003년에 집중되어 있

으며 이후로는 게재가 거의 없다. 생리물질 분야의 

경우 1990-1992년에 논문 게재가 있은 이후로는 다루

어지지 않다가 2006-2007년에 다시 한 번 논문 게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체질진단 분야 분류 요약

체질진단 분야 155편의 논문을 다시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을 때, 설문이 5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안면 32편, 음성 22편, 체형과 복합 각 9편, 유전자 

3편, 설진 2편이었다. 이외 기타 체질진단 분야 논문 

역시 20편이 있었다.

논문 게재 3편 이하의 분야를 제외한 연도에 따른 

추세에서, 체형 분야는 1992년 게재가 시작되었으나 

과반 이상의 논문은 2006-2008년에 게재가 이루어졌

으며 최근에는 논문 게재가 거의 없다. 안면 분야는 

1996년 게재가 시작되었으나 대다수의 논문은 

2005-2010년에 게재되어 주로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

를 유추할 수 있다. 음성 분야 역시 1996년 게재가 

시작되었으나 대다수의 논문은 2004-2008년에 게재

가 이루어졌다. 설문 분야는 다른 체질진단 분야보다 

이른 1991년에 게재가 시작되어 거의 전 기간에 고르

게 게재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많은 게재가 이

루어졌다. 복합 분야의 경우 2012년 게재 시작과 함께 

과반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이후로는 간헐적으로 게

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체질치료 분야 분류 요약

체질치료 분야 522편의 논문을 다시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을 때, 질환 235편, 약물 231편, 건강행위 16

편, 침구 6편, 상담 4편의 순이었으며 이외 기타 치료 

분야 논문 역시 30편이었다. 

연도에 따른 추세에서, 약물 분야는 항상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점차 한 해 체질치료 분야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침구 분야는 간헐

적으로 소수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어 연속성을 보이

고 있지는 않다. 건강행위 분야의 경우, 1995년에 게재

가 시작되었으나 이후 간헐적으로 게재가 이어지다가 

최근 2018년 한 해 체질치료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였

다. 질환 분야의 경우, 1998년에 게재가 시작되어 2001



8 The Research Trends in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1989-2018

년부터는 한 해 체질치료 분야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

하여 2015년에는 80%를 차지하였다.

2. 연구방법 분류 요약

총 1,169편의 논문을 연구방법으로 분류하였을 때, 

임상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이 603편, 문헌 분야 281편, 

비임상 분야 129편, 종설 89편, 그 외 기타 분야 67편의 

순이었다.

연도에 따른 추세에서, 문헌 분야는 초기인 1989- 

1999년부터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그 비중

이 감소하여 최근에는 종설 분야와 비슷한 비중을 보

이고 있다. 비임상 분야의 경우 초기 2년간은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게재되었으나 1991년부터는 감소하여 

이후에도 한 해 논문에서 평균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임상 분야의 경우, 1998년부터 게재 

비중이 급증하였으며 이후로도 게재 비중이 증가하여 

한 해 논문에서 평균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임상 분야 중 253건이 증례보고인 반면, RCT 등 

임상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는 4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연구들은 대부분 단면연구가 많았다. 종설 분

야의 경우 1993년부터 게재가 시작되어 꾸준히 게재

가 이어지고 있다. 전반기에는 주로 전문가리뷰가 중

심이었던 반면 후반기로 오면서 체계적 문헌고찰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9-2018년 사상체질의학회지에 게재된 1,169

편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사상체질의학회지에 창간 이후 게재 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가장 많은 7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이후로는 점차 논문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② 게재 논문들을 연구주제에 따라 범주를 나누어

보면, 이론 분야의 경우 초기에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12년 이후로는 게재 수가 급감하였다. 반면 

체질치료 분야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 한 해 

논문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급

증하였다. 체질특성 분야와 체질진단 분야의 경

우 1990년 초반부터 꾸준히 일정 비중 이상의 

게재 수를 유지하고 있다. 

③ 게재 논문들을 연구방법에 따라 범주를 나누어

보면, 문헌분야의 경우 초기부터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여왔다. 반

면 임상 분야의 경우 1998년부터 비중이 급증하

여 한 해 논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비임상 

분야와 종설 분야는 꾸준히 일정 비중 이상으로 

게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간호부터 2018년까지의 모든 사상체

질의학회지 게재 논문들을 3인의 저자가 정해진 범주

에 따라 검토하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게재 

논문들의 질적 평가는 고려하지 않은 점,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에 있어 보다 자세한 하위분류까지 고려

하지 못한 점, 정해진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다수의 

기타 논문들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던 점 등이 있어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상체질의학회지 이외

의 학회지(e.g. 대한한의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등)에 게재된 사상체질의

학 관련 논문들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상체질의학 분야 전체의 연구 동향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일부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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